
구역모임 순서지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3. 

“좁은 문의 영성” 26년 9월 27일 (주일)

 

Ⅰ. 환영(Welcome)
한주간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추석명절 중 가족과 함께 지내며 생긴 에피소드를 함께 나눠봅시다.

Ⅱ. 경배와 찬양(Worship)  구원으로 인도하는(찬 521장)

  1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 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2절: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후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Ⅲ. 말씀 읽기(Word)   마태복음 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Ⅳ. 적용 나눔(Sharing) 은혜 받은 것과 내 삶에 실천(적용)할 것

 

1. [내 삶의 지향점 돌아보기] '행위'와 '은혜'의 선택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
언가를 잘 해내야 인정받는다’는 율법적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설교에서는 내 행위나 도
덕(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길이 '넓은 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
아들이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근 나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 의무감(내가 무엇을 해야 함)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루심)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2. [좁은 길에서의 영적 싸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끝이 
아니라,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바울 사도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안함(안일주의, 실리주의)에 미혹되거나 마귀의 불화살에 흔들
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 내가 일상(회개, 기도, 말씀, 섬김 
등)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포기해야 할 세상의 ‘넓은 길’의 요소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
다.
3. [공동체와 나눔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장 "목회자와 주님의 가장 큰 보람은 성
도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으며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예배당만 오가는 단계(문만 통과함)를 넘어, 훈련과 양육을 통해 
내 인격이나 가치관이 실제로 변화되었음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아직 좁은 길을 걷
기에 버겁거나 지쳐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눕시다.

Ⅳ. 사역(Work) 서로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중보기도
1.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적용)할 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2.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마무리 / 교회소식, 봉헌, 주기도문




